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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일상비일상의 틈 12/29 업로드
#라이프스타일
따로 또 같이 즐기는 연말 홈파티의 일상 
떠나보내요! 2021년. Adieu! 안녕! 그리고 CHeers!

Adieu!

안녕!

그리고 Cheers!

2021년의 슬픔과 기쁨을 나눈다면 80:20의 비율쯤일까요? 우리는 만나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슬퍼했습니다. 
때로는 우울했으며 가끔은 희망을 품으며 어느덧 12월을 맞이했네요.
집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가족과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정은 깊어졌으며 때로 
잔소리가 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날은 모두가 기꺼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날로 만들어 보
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집안 분위기를 싹 바꾸고 음식 또한 평소와는 다른 구성으로 준비해 봐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가릴 거 없이 보드게임이나 작은 선물과 감사카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요? 아이에서 어른까지 잊을 수 없는 연말 홈파티가 될 것입
니다.

가족 연인 친구 등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홈파티는 가능합니다. 만나지 못해도 만날 수 있고, 
마음을 담아 전달 할 방법이 있으니, 바로 랜선 파티죠. 인원수, 거리 제한에 관계 없이 얼마
든지 만남이 가능합니다. 화면으로나마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음료와 주류로 건배도 가능하고요. 아쉬움이 남아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할 수 있습
니다.

연말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간에 단절됐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시간,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이 해의 연말 홈파티를 준비해 봅시다. 따뜻하게 손쉽게 그리고 힙하게!

쉬운 장보기와 Food

장소 대여나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타이밍에 나오는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음식 리스트입니다. 그러나 즐겁워지자고 만든 자리에 호스트가 요리하
느라 정작 식은 음식을 먹거나 다 같이 축하주를 못 마시면 이것 또한 낭패죠. 그러지 않도록 
맛이 보장되고 시간과 노동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죠. 홈파티를 준비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게, 쉽게 음식을 준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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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수만 초대가 가능하네요. 메인 메뉴 3가지 정도와 딱 알맞는 주
류, 그날의 분위기를 빛내줄 테이블 세팅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식은 손이 많이 가며 가짓수
가 적을 경우 대접한 느낌을 줄 수 없음으로 메뉴는 스테이크나 일품요리와 샐러드, 디저트, 
와인 순으로 준비해 봅니다.

밀키트와 손만 있으면 

몇 년 전부터 요리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품군이 있으니 바로 밀키트의 세계
입니다. 한식부터 중식 태국 이탈리아 요리부터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주가는 이마트
에 다양한 밀키트가 있어요 맛도 보장합니다.마켓컬리에서는 밀키트는 물론이고 컬리스마켓 
섹션을 따로 만들어 음식부터 테이블 웨어, 연말 선물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윙잇에서도 2021 윙슐랭 미식파티 섹션을 만들어 다양한 밀키트와 풍성한 먹거리를 소개합니
다. 메뉴 구성을 한 후 장보기를 한 후 쉽게 빠르게 요리를 시작 할 수 있어요. 

손 쉽게 그러나 근사한 홈파티 레시피

*스테이크: 마리네이드 된 스테이크를 구매하면 집에서 요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달군 프라
이팬에 식용유와 고소한 풍미를 위해 버터를 같이 올려 고기를 앞 뒤면으로 6분 정도 잘 구
운 후 육즙을 가두기 위해 뚜껑으로 (래스팅 5분) 닫아줍니다. 쇠고기는 너무 익히면 맛 없음
으로 적당한 타이밍에 단면을 잘라서 먹기 좋을  굽기 레어, 미디엄 웰던, 웰던을 선택해 줍
니다. 여기에 구운 감자나 양파를 곁들이고 마무리는 시판 소스 (홀그레인 머스터드 소스, 우
스터소스) 로 합니다.
* 샐러드: 싱싱한 믹스채소를 산 후 적당한 야채 볼에 인원수에 따라 소분합니다. 두 종류 이
상의 치즈와 방울토마토와 올리브를 올려줍니다. 소스를 미리 뿌리면 눅눅해지므로 손님이 직
접 선택하게 합니다. 디저트는 핑거푸드나 에그타르트 종류나 담백한 빵을 준비합니다. 
* 딸기를 이용한 간단팁: 딸기 산타를 테이블 셋팅용이나 디저트로 활용한다면 센스만점 호스
트가 될 거 같아요. 재료는 싱싱한 딸기, 메글레 휘핑스프레이, 깨, 슈가파우더만 있으면 끝이
랍니다. 딸기크림산타는 금방 녹기 때문에 바나나를 이용해 만든 산타가 오랜 시간 예쁜 모양
을 유지한다고 해요.
* 단호박 에그슬릿: 속을 정리한 작은 단호박 속에 날계란과 모차렐라 치즈를 풍부하게 넣고 
약간의 소금과 후추 그리고 파슬리 가루를 뿌려준 후 10~15분 정도 전자렌지에 돌려줍니다.  
잘 익은 단호박을 먹기 좋게 자르면, 달큼한 호박의 단맛과 고소한 치즈의 풍미를 느낄 수 있
어요. 

* 치즈 플래터란, 4~8가지 치즈와 함께 견과, 크래커, 쨈, 꿀, 바게트, 과일, 절임류 등을 함
께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요. 매일 먹는 슬라이스 치즈, 모차렐라, 체다 치즈에서 벗어나 다양
한 치즈를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와인과 궁합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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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파티 식탁으로 레스토랑을 불러봐?

평소에 가고 싶었던 호텔레스토랑의 음식을 내 집 식탁까지 즐길 수 있는 홈파티 팩( To-go 
서비스)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의 대표 메뉴
로 구성한 ‘그라넘 홈 다이닝 투 고’ 를 12월 31일까지 선보입니다. 메인 요리는 허브 로스티
드 치킨과 전복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호텔동 1층에 위치한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에서 픽업 가능해요.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경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카페 원’에서  ‘JW 터키 투 고 ’ & ‘JW 
프라임 립 투 고’ 테이크아웃 홈 파티 메뉴 출시 판매합니다. 
롯데호텔은 풀코스 요리에 소품까지 더한 ‘파인다이닝 앳 홈’ 프로모션을 12월31일까지 진행
합니다. 캐비어 카나페 등 핑거푸드는 물론 파스타, 양 갈비 스테이크 등 다양한 단품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시그니엘 서울은 바닷가재, 안심 스테이크를 포함한 프렌치 퀴진으로, 시그니엘 부산은 오향 
오리 가슴살 튀김, 문어 야채 볶음과 같은 광둥식 요리로 홈 파티족의 수요를 공략할 예정입
니다.

놓칠 수 없는 GET, 연말 한정판!

제주맥주와 블루보틀의 콜라보, 구미호 맥주와 딤채, 처음처럼과 빠삐꼬의 콜라보를 연말 한
정판(링크 클릭!) 주류를 소개할게요. 아이스크림과 소주의 만남, 연말 한정판 주류의 과감한 
시도가 돋보입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연말 한정판이니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해 봐요.
전 세계 1,200만 병 이상이 팔린 와인 트리벤토 리저브 말벡의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메
리 말벡(Merry Malbec)’이 국내 출시됩니다.

메리 말벡은 리미티드 에디션을 1만 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기존과 차별화된 이
색 상품을 선호하는 MZ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와인입니다. 특히 홀리데이 시즌에 어울리는 
패키지로 출시되어 연말을 맞아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기념 식사나 파티를 즐
길 때 분위기를 한층 더 띄워줄 수 있는 와인이기도 하네요.

연말 홈파티는 무조건 예쁘게!!

파티공간이 원룸인 경우 모든 생활 흔적을 지울 수 없음으로 벽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가랜
드와 패브릭 포스터를 준비합니다. 메인이 되는 테이블과 공간에 최소한의 조명과 초를 놓아 
아늑하고 포근한 무드를 만들어 봅니다. 조명의 경우 눈이 부신 화이트 톤보다 은은한 엘로우 
톤으로 꾸며보면 한층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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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소품보다 다음 해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포인트 소품을 사
용합니다. 테이블세팅은 빨강과 녹색이 섞인 체크 테이블보 + 예쁜 와인잔 + 초 + 세인트포인
트 화분+ 크리스마스 오너먼트(작은 장식) +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무늬냅킨 등을 준비합니다.

만약 장소가 여의치 않아, 공간을 대여해야 한다면 스페이스클라우드 :: SpaceCloud에 연말 
추천 공간이 따로 분류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테마로 공간을 대여할 수 있으므로 따로 장식 
할 필요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과 약간의 음식만 준비해 가면 된답니다. 사람들의 취향을 고
려해서 미리 장소를 대여하는 건 센스쟁이 당신의 몫이죠. 

슬기로운 계획과 재치만 준비한다면 따뜻하고 의미 있게 연말 파티를 만들 수 있어요. 슬픔은 
나누면 줄어들고 기쁨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해의 슬프고 나쁜 기억은 멀리 보내고 새
로운 2022년을 즐거운 파티를 하면서 맞아 보아요. 

(글)강경아 작가

세상의 다양한 이면과 사람의 마음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 
작업송은 주로 재즈를 듣습니다. 1인출판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6년차 브런치 작가입니다.  


